
<보도내용>

□ 2026.4.27.(월) 이데일리는 ｢자원공기업 2+2 합병론 부상･･･재무 부실해 
시너지 없이 부채 키울수도｣ 제하 기사에서,

 ㅇ 민·관합동 작업반에서 최근 석유·가스공사를 통합하고, 광해광업공단과 
석탄공사를 묶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으며,

 ㅇ 자원안보 강화 취지에서 시작된 논의이지만, 부실한 각 기관 통합으로 재무
상태만 악화하고 제 기능마저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단 우려가 있다 보도

<정부 입장>

□ 자원공기업 통폐합 관련 정부 방침은 정해진 바 없으니 보도에 유의하시기 
바랍니다.

 ㅇ 향후 운영의 효율성과 대국민 서비스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
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검토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.

담당 부서 산업통상부

혁신행정담당관

책임자 과  장 김철영 (044-203-5530)

담당자 사무관 김재민 (jamkim98@korea.kr)

재정경제부

공공정책총괄과

책임자 과  장 김수영 (044-215-5510)

담당자
서기관 안기용 (giyongahn@korea.kr)

사무관 이은우 (felizlew@korea.kr)

자원공기업의 통합은
전혀 결정된 바 없습니다.

보도시점  배포즉시 배포 2026. 4. 27.(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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